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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)[2018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]

85. <보기>의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
은 것은?

＜보기＞
선생님: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

때, 뒤 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어근 사이에 
‘ㄴ’이 첨가되기도 합니다.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
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.

㉮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
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
로 하되, 사이시옷을 [ㄷ]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㉯ 사이시옷 뒤에 ‘ㄴ, ㅁ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, 
‘이’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ㄴ]으로 발음한다.

  ㉮는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
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
된 규정입니다. 그리고 ㉯는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
이 ‘ㄴ, ㅁ’으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에 ‘ㄴ’ 소리가 첨가되
는 현상, 혹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모음 ‘ㅣ’나 
반모음 ‘ㅣ’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
각각 ‘ㄴ’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.

  그러면,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?

빨랫돌[빨래똘 / 빨랟똘], 옷깃[옫낃],
홑이불[혼니불], 뱃머리[밴머리], 깻잎[깬닙]

① ‘빨랫돌’은 합성 명사로,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
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㉮의 예로 볼 수 있어요.

② ‘옷깃’은 합성 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
타나므로 ㉮의 예로 볼 수 있어요.

③ ‘홑이불’은 ‘ㄴ’의 첨가가 나타나지만, ‘홑-’이 접사이므로 ㉯의 
예로 볼 수 없어요.

④ ‘뱃머리’는 합성 명사로,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
‘ㅁ’으로 시작하는 음운 환경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에 ‘ㄴ’이 첨
가되므로 ㉯의 예로 볼 수 있어요.

⑤ ‘깻잎’은 합성 명사로,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
‘ㅣ’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
‘ㄴ’이 첨가되므로 ㉯의 예로 볼 수 있어요.

86)[2018학년도 4월 3학년 모의고사 11번 문제]

86. <보기>의 ㉠ ~ 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＜보기＞
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, 한 음운
이 없어지는 탈락,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, 두 음운이 하나의 
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.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
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, 하나의 음운이 
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.

㉠ 낱낱이→[난ː 나치]
㉡ 넋두리→[넉뚜리]
㉢ 입학식→[이팍씩]
㉣ 첫여름→[천녀름]

① ㉠과 ㉣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.
② ㉡과 ㉢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.
③ ㉠에서 발음된 ‘ㅊ’과 ㉢에서 발음된 ‘ㅍ’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

축약된 것이다.
④ ㉠에서 ‘ㅌ’이 ‘ㄴ’으로, ㉣에서 ‘ㅅ’이 ‘ㄴ’으로 발음될 때 일어

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.
⑤ ㉡에서 ‘ㄳ’이 ‘ㄱ’으로, ㉢에서 ‘ㅅ’이 ‘ㅆ’으로 발음될 때 일어

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.

87)[2018년 6월 1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]

87.<보기>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. 질문에 
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?

＜보기＞
∙ 선생님 : 음운 변동은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

뀌는 교체,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, 두 
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, 원래 없던 음운이 
새로 덧붙는 첨가가 있습니다.

∙ 다음 ‘잡일’과 동일한 음운 변동 과정이 일어나는 단어는 무엇
일까요?

 잡일  →  [잡닐]  →  [잠닐]
                    첨가        교체

① 법학[버팍]         ② 담요[담뇨]        ③ 국론[궁논]
④ 색연필[생년필]     ⑤ 한여름[한녀름]

88)[2018학년도 10월 3학년 모의고사 11번 문제]

88.<보기>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＜보기＞
ⓐ 놓고[노코], 낳던[나ː턴], 쌓지[싸치]
ⓑ 닿소[다ː쏘], 좋소[조ː쏘]
ⓒ 놓는[논는], 쌓네[싼네]
ⓓ 않는[안는], 많네[만ː네]
ⓔ 낳은[나은], 놓아[노아], 쌓이다[싸이다]

① ⓐ를 보니, 받침 ‘ㅎ’ 뒤에 ‘ㄱ, ㄷ, ㅈ’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
일어나는군.

② ⓑ를 보니, 받침 ‘ㅎ’ 뒤에 ‘ㅅ’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
일어나는군.

③ ⓒ를 보니, 받침 ‘ㅎ’ 뒤에 ‘ㄴ’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
어나는군.

④ ⓓ를 보니, 받침 ‘ㄶ’ 뒤에 ‘ㄴ’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
군.

⑤ ⓔ를 보니, 받침 ‘ㅎ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
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.
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FFjZIpAsJohttCeuAl1A1u_2ARMBDpGL/view?usp=sha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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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)[2018년 11월 1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]

89. <보기>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
않은 것은?

＜보기＞
 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
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.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㉠앞말의 끝
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㉡앞말의 끝소리가 연음
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, 발
음의 결과 ⓐ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ⓑ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
있지만 ⓒ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.

① ‘마천루[마철루]’는 ㉠이면서 ⓐ에 해당한다.
② ‘목덜미[목떨미]’는 ㉠이면서 ⓑ에 해당한다.
③ ‘박람회[방남회]’는 ㉠이면서 ⓒ에 해당한다.
④ ‘쇠붙이[쇠부치]’는 ㉡이면서 ⓐ에 해당한다.
⑤ ‘땀받이[땀바지]’는 ㉡이면서 ⓒ에 해당한다.

90)[2018년 11월 2학년 학력평가 13번 문제]

90. <보기>의 ㉠ ~ ㉣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
적절한 것은?

＜보기＞
㉠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긴다.
㉡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.
㉢ 두 개의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진다.
㉣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.

① ㉠: 설날[설ː랄], 한여름[한녀름]
② ㉢: 놓아[노아], 없을[업ː쓸]
③ ㉣: 앉히다[안치다], 끓이다[끄리다]
④ ㉠ + ㉡: 구급약[구ː금냑], 물엿[물렫]
⑤ ㉡ + ㉢: 읊조리다[읍쪼리다], 꿋꿋하다[꾿꾸타다]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91)[2019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]

91.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① 현대 국어에서 ‘피어’를 [펴ː]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

인정된다.
② 현대 국어에서 ‘피어’를 [펴ː]로 발음할 때는 어간의 단모음이 

반모음으로 교체된다.
③ 현대 국어에서 ‘피어’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도 ‘피여’라고 적

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④ 15세기 국어의 ‘ㅚ’ 표기는 단모음 ‘ㅗ’와 반모음 ‘ ’가 결합한 

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.
⑤ 15세기 국어의 체언 ‘바’에 주격 조사 ‘이’가 붙어 ‘배’로 표기

된 사례에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
추정된다.

92)[2019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]

92.<보기>의 ⓐ ~ ⓓ 중 윗글의 ㉠과 ㉡에 해당하는 사례로 
적절한 것은?

＜보기＞

15세기 국어 자료
(현대어 풀이)

밑줄 친 부분의 
음운 변동 과정

ⓐ 내 이 爲윙야 
(내가 이를 위하여) 나 + 이 → 내

수 ⓑ 니겨 
(쉽게 익혀) 니기 + 어 → 니겨

 바다로 ⓒ 긔여
(배의 바닥으로 기어) 긔 + 어 → 긔여

해 ⓓ 디여
(땅에 거꾸러져) 디 + 어 → 디여

㉠ ㉡
① ⓑ ⓐ
② ⓒ ⓑ
③ ⓒ ⓓ
④ ⓓ ⓐ
⑤ ⓓ ⓒ

반모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‘반모음 첨가’와 ‘반모음
화’가 있다.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
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. 어간 ‘피-’
에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할 때 ‘피어’가 [피여]로 소리 나는 경우가 
대표적인데 이때 어미에는 ‘ㅣ’계 반모음인 ‘ ’가 첨가된다. 어미 

‘-어’에 ‘ ’가 첨가되어 ‘되어[되여]’, ‘쥐어[쥐여]’로 발음되는 경우
도 마찬가지이다. 이렇게 어간이 ‘ㅣ, ㅚ, ㅟ’로 끝날 때 어미에 
반모음 ‘ ’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
만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한다.
한편 ‘피어’는 [펴ː]로 발음되기도 한다. ‘피 + 어 → [펴ː]’의 경우처
럼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
교체되는 음운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부른다.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
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, [펴ː]의 경우 단모음 
‘ㅣ’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‘ ’로 교체된 것이다. [펴ː]와 같이 
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.
15세기 국어 자료에서도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
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. 15세기에는 표음적 표기*를 지향
했기 때문에 문헌의 표기 상태를 통해 당시의 음운 현상을 추론할 

수 있는데,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
난 것으로 보이는 표기들이 관찰되는 것이다. 어간 ‘쉬-’에 어미 
‘-어’가 결합할 때 ‘쉬여’로 표기된 사례나 어간 ‘흐리-’에 어미 ‘-
어’가 결합할 때 ‘흐리여’로 표기된 것은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사
례로 생각된다. 여기서 ‘쉬여’는 현대 국어의 [피여]와는 다른 음
운 환경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것인데, 15세기에는 ‘ㅟ’ 표기
가 ‘ㅜ’와 ‘ ’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
문이다. ‘ㆎ, ㅐ, ㅔ, ㅚ, ㅢ’ 표기도 ‘ㅟ’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
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‘쉬여’는 ㉠ ‘ㆎ, ㅐ, 
ㅔ, ㅚ, ㅟ, ㅢ’가 이중 모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경우 반모음 
‘ ’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인 것이다. 이와 달리 어간 
‘미-’에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할 때 ‘며’로 표기된 경우는 현대 
국어의 [펴ː]처럼 ㉡ 어간이 ‘ㅣ’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
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체언 ‘바’ 뒤에 
주격 조사 ‘이’가 붙을 때 ‘배’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
할 수 있다.

* 표음적 표기 : 발음 형태대로 적는 표기 방식.
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FFjZIpAsJohttCeuAl1A1u_2ARMBDpGL/view?usp=sha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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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
어 있다. ㉠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,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
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‘ㄱ, ㄷ, ㅂ’으로 교체되고, 
㉡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. 그런데 
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
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.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
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.
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
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가령, ㉢ ‘ㄷ, ㅌ’으로 끝
나는 말 뒤에 ‘ㅣ’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‘ㄷ, ㅌ’이 ‘ㅈ, 
ㅊ’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. 또한 용언 어간 말음 ‘ㅎ’은 
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
한다. ㉣ 용언 어간 말음 ‘ㅎ’ 뒤에 ‘ㄱ, ㄷ, ㅈ’으로 시작하는 어미
가 오면 ‘ㅎ’과 ‘ㄱ, ㄷ, ㅈ’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
용언 어간 말음 ‘ㅎ’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.

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
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
발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현대 국어에서는 ‘ㅎ’을 말음으
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.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
살펴보면 ‘돓(돌)’, ‘나랗(나라)’와 같이 ‘ㅎ’을 말음으로 가진 
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.
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‘ㅎ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
사와 결합하면 ‘나라히’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
인할 수 있다. 또한 ‘ㅎ’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‘과’, ‘도’
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‘ㅎ’이 뒤에 오는 ‘ㄱ, ㄷ’과 축약
되어 ‘ㅋ, ㅌ’으로 나타났는데, 이를 통해서 ‘ㅎ’의 존재를 간
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 하지만 어떤 체언이 ‘ㅎ’을 말음으
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
관형격 조사 ‘ㅅ’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‘ㅎ’이 실현되지 
않아서 ‘ㅎ’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
다.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
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‘ㅎ’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.

[A]

93)[20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11번 문제]

93.㉠ ~ ㉣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?
① ‘한몫[한목]’을 발음할 때, ㉠이 일어난다.
② ‘놓기[노키]’를 발음할 때, ㉣이 일어난다.
③ ‘끓지[끌치]’를 발음할 때, ㉡과 ㉢이 일어난다.
④ ‘값할[가팔]’을 발음할 때, ㉡과 ㉣이 일어난다.
⑤ ‘맞힌[마친]’을 발음할 때, ㉢과 ㉣이 일어난다.

94)[20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12번 문제]

94. [A]를 참조하여 <보기>의 ⓐ ~ ⓔ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
한 것은?

＜보기＞
[학습 목표]
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‘하’에 대해 탐구한다.

[중세 국어 자료]
･ ⓐ 하히  뮈우시니 (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)
･ ⓑ 하 光明中에 드러 (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)
･ ⓒ 하 셤기 야 (하늘 섬기듯 하여)
･ ⓓ 하토 뮈며 (하늘도 움직이며)
･ ⓔ 하콰 콰 니르니라 (하늘과 땅을 이르니라)

① ⓐ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, ⓓ에서는 음
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.

② ⓑ에서는 ‘ㅎ’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, ⓒ에
서는 ‘ㅎ’이 실현되지 않았다.

③ ⓑ에서는 체언 말음 ‘ㅎ’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, ⓓ에서는 체
언 말음 ‘ㅎ’의 존재를 알 수 없다.

④ ⓑ와 ⓒ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, 서로 다른 형태
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⑤ ⓓ와 ⓔ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‘토’, ‘콰’
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.

95)[2019년 4월 3학년 모의고사 14번 문제]

95.<보기 1>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<보기 2>의 ㉠ ~ ㉥
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?

＜보기 1＞

＜보기 2＞
◦그는 열심히 ㉠ 집안일을 했다.
◦그녀는 기분 ㉡ 좋은 웃음을 지었다.
◦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㉢ 않고 떠났다. 
◦세월이 화살과 ㉣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. 
◦집이 추워서 오래된 ㉤ 난로에 불을 지폈다.
◦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㉥ 옮는 경우가 있다. 

A B C D
① ㉠ ㉢ ㉣, ㉤ ㉡, ㉥
② ㉡, ㉥ ㉠ ㉣, ㉤ ㉢
③ ㉡, ㉥ ㉣, ㉤ ㉠ ㉢
④ ㉣, ㉤ ㉠ ㉡, ㉥ ㉢
⑤ ㉣, ㉤ ㉡, ㉥ ㉢ ㉠
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FFjZIpAsJohttCeuAl1A1u_2ARMBDpGL/view?usp=sharing

